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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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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예배 후 합심하여 낮 에스더 기도를 했고, 선생님의 자

유함을 간절히 구하며 말로다 못하는 선생님의 심정을 느끼

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 작은 공간 안에서 손바닥   

만한 창문을 올려다보고 계신 선생님 모습이 보였고 감동을 

기록하였습니다.

*선생님 말씀*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오늘 따라 왜 이리도 내 방의 창문이 높아 보이느냐.

저 하늘의 색은 어찌 이리도 어두운 것이냐.

너희가 보는 하늘도 그러하냐.

이 방의 기운은 오늘 따라 왜 이리도 싸늘하냐.

봄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었더냐.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

몇 년째 먹는 밥인데 

오늘 따라 왜 이리도 딱딱하고 굳은 것이냐.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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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생각한다.

혹여 너희의 심령이 말라 딱딱한 것은 아니더냐.

기도하지 못해서 너희의 사랑이 굳은 것은 아니더냐.

이 딱딱한 밥이 이 어두운 하늘이

나의 심령이더냐.

사랑하는 내 제자들 마음이더냐.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러하든 저러하든 한술 밥이라도 받아 놓고 

나는 너희를 생각한다.

나의 이곳의 생활이 너희의 자유가 되고

나의 펴지지 않는 무릎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될 거라 믿는다.

사랑하는 나의 섭리사야,

너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나의 한술의 따뜻한 밥이 되고

이곳에서 바라보는 

하늘의 색깔을 푸르게 바꿔 주는구나.

눈을 뜨고 살아가야 하는 육신 가진 세상 아니더냐.

한계가 뻔한 이 환경에서

나의 인내와 기쁨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면

너희의 기도하는 마음이 더 깊이 변화가 될 것이고

너희의 사랑하는 차원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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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행하는 차원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나는 오늘도 너희를 생각하며 

한술 밥을 뜨고 무릎을 굽힌다.

나의 존재 힘은, 너희의 기도이며 사랑이며 

말씀을 통해 가지는 역사의 확신이다.

예배 때면 나는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

이것은 생각이 아니라 영의 실체라.

귀 있는 자는 심정으로 들어라.

주님과 함께 영으로 찾아가서 외치는 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먹는 너희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을 울린다.

말씀에 반응하는 너희 소리에 나는 더욱더 힘을 내고 

그 소리에 다시 한 번 너희를 안심하노라.

이곳에도 담벼락 구석진 곳에 

파란 이끼 같은 새싹이 나는 것을 보니 

봄이로구나!

시대의 봄은 벌써 왔으나

무지자들에게는 무엇이 봄일꼬. 

이들은 역사의 계절이 바뀐 것을 

진정 모르더란 말이냐.

답답하고 진정 무지한 것들,

답답이로다 진정 갑갑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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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나에겐 변하지 않을 

사랑하는 너희들이 있고

긴 역사 모진 눈보라 속에 주님과 함께 낳은  

너희들 때문에 희망이요 

내 마음에 영원한 봄이로구나.

지금도 어려움 뚫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이 역사를 두고 외치는 자들이 있기로 

나는 힘을 낸다.

새벽마다 들리는 사랑하는 자의 기도 소리가 있기로 

이곳의 하늘이 맑음이구나! 

사랑의 그림으로 바뀌는 구름, 하늘의 조화로다.

잊지 말아라. 

사랑의 힘이 이리도 큰 것 아니더냐.

때를 재촉하시고 사랑으로 재촉하시는 주님으로 

나도 힘을 내니 너희도 힘을 내서 

정녕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하자.

나는 믿는다.

내가 말로 하지 못하는 심정, 

주님이 감동 주셔서 전하고 간다. 

많이 사랑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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